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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문 공통 / 장원 이름(지역) 정*연(전북 완주군)

• 전라북도는 ‘이야기 숲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전라북도에 혼전만전한 것이 속이 꽉 찬 재미난 이야기들이다.

남원시와 정읍시, 고창군과 부안군은 고전 문학의 성지이며, 전주시와 완

주군은 완판본의 고장이다. 예부터 지금까지 전북을 배경으로 한 문학 

작품은 셀 수 없이 많고, 수많은 시인과 작가가 전북에서 나고 자랐다.

산과 강, 바위와 나무에 얽힌 설화는 또 얼마나 많은가.

이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세계 곳곳에 짱짱하게 뿌리 내려 커다란 숲이 

될 것이다. 울울창창, 이야기 숲 전라북도!



부문 학생부 / 최우수 이름(지역) 홍*은(전북 전주시)

• 전라북도는 ‘알록달록한 색연필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알록달록한 색연필처럼 전라북도에는 알록달록한 풍경과 색연필처럼 

여러 가지의 취미와 활동이 있어 사람들이 색연필 심처럼 길고 많이 

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. 



부문 학생부 / 가작1 이름(지역) 문*혜(광주 북구)

• 전라북도는 ‘보약’이다!

• 그 이유는 

왜냐하면 전라북도 지역은 다 건강하고 그만큼 유명하면서도 좋고 청

정 지역이기 때문이다. 



부문 학생부 / 가작2 이름(지역) 박*아(전북 전주시)

• 전라북도는 ‘박물관’이다!

• 그 이유는 

가는 곳마다 유적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. 



부문 학생부 / 가작3 이름(지역) 윤*겸(전북 완주군)

• 전라북도는 ‘모두 사랑해서 행복’이다!

• 그 이유는 

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. 



부문 학생부 / 가작4 이름(지역) 이*나(전북 전주시)

• 전라북도는 ‘비빔밥’이다!

• 그 이유는 

비빔밥이 맛있기 때문이다.

서로 다른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 맛있는 맛이 나듯이 전라북도 사람

들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. 



부문 학생부 / 가작5 이름(지역) 정*휘(전북 군산시)

• 전라북도는 ‘가족 오락관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부담 없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. ^^



부문 일반부 / 최우수 이름(지역) 최*(경기도 용인시)

• 전라북도는 

  ‘일상의 평범한 풍경이 예술이 되는 곳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풍경을 낯설고 새롭게 바라본다면 전라북

도의 거리 곳곳이 예술이 된다.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.

“고향을 떠나 살아보니 느끼는 감정입니다.”



부문 일반부 / 가작1 이름(지역) 송*신(전북 전주시)

• 전라북도는 ‘생태 자원의 보물 창고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산·강·바다의 아름다운 생태 자원이 창고에 가득한 보물들처럼 잘 보

존되어 있기 때문이다. 



부문 일반부 / 가작2 이름(지역) 오*성(전북 전주시)

• 전라북도는 ‘이음 ♡--------♡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전주, 익산, 군산, 김제 등 도내 지역 간 역사와 문화, 이야기가 교차

하고 연결돼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이다.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아

름다운 고장! 전라북도!!



부문 일반부 / 가작3 이름(지역) 유*호(전북 전주시)

• 전라북도는 ‘복도(福道)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자연환경 면에서 재해가 별로 많지 않은 곳이다.

도민의 성격이 온순하여 화를 많이 입지 않는다. 

수확하는 물산이 풍부하여 이웃과 나누는 나눔의 정신으로 복을 짓는

다.



부문 일반부 / 가작4 이름(지역) 이*범(전북 전주시)

• 전라북도는 ‘꽃(꼬치)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알알이 다른 꼬치처럼 각양각색의 맛을 지녔고, 그 맛들이 전라북도라

는 한곳에 모여 꽃처럼 아름다운 색채를 띠고 향기를 내뿜기 때문이

다.



부문 일반부 / 가작5 이름(지역) 이*임(전북 전주시)

• 전라북도는 ‘대대손손 같이 가야 할 동반자’이다!

• 그 이유는

이곳에 태어나 교육받고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나의 삶, 아름다운 추

억의 꽃밭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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